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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릭포드 이야기
1969년에 영국 레스터에 살고 있던 젊은 남성 조지 릭포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들과 마주쳤다. 조지는 처
음에는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했으나 결국에는 선교사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3개월 동안 진지하게 탐구한 끝에, 어느 날 아침 
조지는 교회가 참되다는 확신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조지는 새롭게 얻은 간증을 장로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간증을 전하기 전에 선교사들은 그에게 그가 아프리카계 
흑인 조상을 둔 혼혈 혈통이기 때문에 교회 회원으로서 신권을 받기에 부적격하다는 것을 알렸다.

어느 날 조지는 친한 친구에게 선교사와 함께했던 경험을 들려주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하여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렇게 회상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니 마냥 신이 났고 무언가가 저를 뒤덮어 제가 빛으로 가득 차는 걸 느꼈습니다.”

그 경험은 조지의 간증을 재확인해 주었으나, 신권 제한에 관한 그의 염려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
도했을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느니라. 네가 들은 
것을 받아들여 너의 신앙을 보이고 나머지는 내 손에 맡겨 보지 않겠느냐?”

이 메시지로 평안을 얻은 조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응답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나이니다.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
들이겠나이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두 달 후에 조지는 침례를 받고 충실한 교회 회원이 되었다.

신권에 대한 계시가 있기 3년 전이었던 1975년, 조지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을 믿으며, 자신은 “기탄없이 신앙으로” 신권 
금지를 받아들였다고 적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주님의 신권과 그에 따르는 축복, 권세, 그리고 책임이 다시 
지상에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누가 그것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
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입니다.”

1978년, 조지는 모든 합당한 남성에게 신권을 확장한다는 계시를 알게 되었다.(공식선언—2 참조)

“집에 돌아온 조지는 그 소식이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두고 밤새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다. 실로 엄청난 변화였
다. 다음 날, 조지 릭포드는 아론 신권 제사에 성임되었다. 두 달 뒤에 그는 칠십인에 성임되어 스테이크 칠십인 정원회의 선임 
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 뒤, 릭포드 부부는 네 자녀와 함께 영국 런던 성전에서 인봉되었다.”(“신앙으로 받아들
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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